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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범이 되는 단원이 되자

어느 소책자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보게 되었다. 아기들의 공동체, '신생아실'이다. 
한 아기가 울기 시작하니, 옆, 뒤 앞에 있던 아기들도 일제히 울어댄다. 
이렇게 따라 우는 것을 '신생아성 반응 울음'이라 하는데, 잠시 후, 그 신생아실에서 가장 잘 우는 아기를 다른 방으로 데려와 아기가 울 때를 기다려 녹음을 했다. 
 
그리고 울음을 그친 후 조금 전 울던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기는 자신의 울음소리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아기들은 자신의 불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울었던 것인데, 
이는 아기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이타심은 본능과도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타심을 끄집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보면, 2001년 일본 유학 중에 취객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수현씨는,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구조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런 희생정신은 일본인들을 감동시켜, 이후 일본 곳곳에서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한 
이야기들로 이어졌다. 
 
또한 2007년 12월 세계 복싱 타이틀에서 판정승 후 의식을 잃고 뇌사판정을 받았던 
최요삼 선수는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던 바램에 따라 6명에게 장기기증이 
이루어졌고, 이후 2009년 1월까지 4배 이상 장기기증 신청자가 증가했다고 한다. 
 
김수환 추기경 사망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또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후, 한 사람, 또 한 사람으로 시작된 자원봉사는 
130만 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의 모범적인 삶이나 사랑의 실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레지오 단원들도 마리아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신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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